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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본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이하 ‘전후’) 일본의 ‘성’과 관련된 교육에 대해, 특히 학교에서

의 교육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그에 대한 목적 및 목표를 밝힌 이후에 그 사상적 배경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종래 전후 일본의 성교육에 관한 역사적 연구로는 주로 성매매의 문제를 취급한 연구와 남녀공

학화의 영향을 받은 남녀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2가지가 거론된다1. 이 2가지에게 공통되는 점은 

전후 초기부터 고도경제성장기에 걸쳐서 일본 문부성이 중심이 되어 실시한 ‘순결교육’을 분석한 

것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전후 초기의 일본에서 ‘성’에 관한 교육에 대한 역사적연구

는 ‘순결교육’ 연구와 거의 동등하게 취급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일본에서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 활발한 ‘성’에 관한 논의가 존재했었다. 예를 들면, ‘순결교육’ 시책과는 약간 다른 

문맥으로 ‘성’에 관한 교육이 학교체육과에서 ‘학교보건교육’의 일부로 전개된 사실이 다시로(田代, 

2005)2 및 모테기(茂木, 2014)3의 연구에서 지적되었다. 

다시로는 순결교육의 내용이 특히 여자에 대해 과학적 지식보다도 성도덕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는 비판을 전제로 하여, 동시기에 학교교육에서 도입이 시도된 ‘성교육’이 이러한 영향을 받았다

고 언급했다. 한편, 모테기는 나나키다(七木田, 2010)4에 의해 밝혀진 학교교육에서 ‘보건과’가 성

립되어가는 과정을 기반으로 사회교육국과 체육국에 의한 시책은 별개로 진행되었다고 지적했다. 

단, 이러한 연구가 사료로서 취급된 것은 1967년에 문부성이 전후 일본에서의 성교육의 시작

이라 자리매김한5 ‘成熟期への到達(성숙기로의 도달)’ 6과 그에 관련된 것에 그친다. 또한 다시로

는 학교에서의 실천의 기록을 다루고 있는데, 이들은 1960년대 이후의 기록이기 때문에 학교보

건교육에서의 성교육에 사회교육국의 순결교육이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하기 위한 사

료로 쓰기에는 약간 시기를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학교보건교육에서 성교육이 도입되려던 시기인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 전반의 ‘성’

에 관한 교육에 대한 담론으로부터 학교보건교육에서 실시된 성교육이 어떠한 목적으로 실시되려 

했는가에 대해 밝히고자 하며, 사회교육에서의 순결교육과 학교보건교육에서의 성교육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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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成熟期への到達」「中等学校保健計画実施要領」昭和24年度 文部省（1949） 



 

관련이 있었는지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 본연구의 목적이다. 

본연구에서 다룰 사료로는 전후 학교보건교육의 중심적인 인물이었던 이와하라 히라쿠에 의한 

『学校における純潔教育の理論と実際(학교에서의 순결교육의 이론과 실제)』（第一出版社 1951年）

를 쓸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하라에 대해서는 학교보건교육에 관한 선행연구의 태반이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저서에 대해 상세하게 검토한 연구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전후 학교보건교육에서의 성교육에 대해 순결교육과의 관계 및 목적을 밝히기 위하여 개인의 

담론만을 검토하기는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나키다(2010)가 지적했듯이, 이와하라

가 억지로 학교보건교육에서 성교육의 도입을 시도했다는 사실 및 당시 학교보건교육에 대해 ‘성’

과 관련된 교육에 적극적으로 언급한 인물이 그다지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와하라가 아마도 학

교보건교육에서 최초로 ‘순결교육’이라는 어휘를 사용했다는 사실 등의 이유로부터 본연구는 전술

한 문헌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실시하고자 한다. 

한편, 본연구는 사회교육에서 순결교육이 성과학 영역에 있어서 남자・남성을 대상으로 삼은 사

실을 지적한 ‘戦後初期の男子・男性向け純潔教育の意義と背景(전후 초기의 남자・남성향 순결교육

의 의의와 배경)’（차세대인문사회연구 제15호, 한일차세대학술포럼 2019년）을 기반으로 한 박사

논문 중 일부이다. 

 

2. 이와하라 히라쿠의 ‘성’에 관한 담론 

2.1 이와하라 히라쿠에 대해서 

이와하라 히라쿠는 전전부터 문부성 학교위생국에 소속돼 있었으며, 전후에도 문부성 학교위생

관 및 학교교육국체육과장, 국립체육연구소소장 등을 역임한 체육생리학자다. 전후 체육개혁에 

‘위생’교육을 ‘보건체육’의 일부로 자리매김시키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인물이었다. 또한 보

건체육에 처음으로 성교육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성공했다고 알려진 ‘성숙기로의 도달’의 

편집위원회의 중심적인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1951년에 이와하라는 개인의 저서로『学校における純潔教育の理論と実際(학교에서의 순결교육

의 이론과 실제)』를 출판하게 된다7. 1951년에 그는 개인 저서로서 본서의 서장에 ‘문부성에 구성

된 순결교육위윈회는 이러한 문제를 거론하여 우선 “순결교육기본요강”을 발표해, 더불어 “성교

육의 부여법”을 출판하는 등 크게 활동하고 있다. (중략) 이러한 일들은 원래 사회교육 가운데 하

나로 실시되는 관계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성교육의 지도를 위해서는 약간 핀트가 벗어난 점이 

있다는 사실은 유감스럽다’라며 순결교육위원회를 평가했다. 

그리고 ‘문부성으로부터 별도로 간행된 중등학교보건계획실시요강 가운에 건강교육의 아래에 

“성숙기로의 도달”이라는 한 문구가 있는데, 성교육을 건강교육의 측면으로부터 봐서 그에 대한 

지도의 목표 및 지도 내용, 학습활동, 학습결과평가방법 등의 윤곽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성교육은 무엇인지, 학교에서는 성교육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대략적인 요강의 파

악이 가능하게 된다’ 8고 언급했다. 

 이와하라는 문부성 내부에서 동일하게 ‘성’에 관한 교육을 다루는 조직으로 순결교육위원회를 

인식하고 있었으나, 내용에 대해 학교보건교육에서 반드시 적절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

                                            
7 岩原拓『学校における純潔教育の理論と実際』第一出版株式会社（1951） 
8 前掲岩原pp.序2-3 



 

던 것으로 보인다. 

 

2.2 ‘순결교육’론과 ‘위생교육’론 

 이와하라는 성교육을 순결교육과 위생교육 2가지로부터 구성된다고 생각했다. 순결교육에 대해 

‘순결교육이라는 말은 예로부터 널리 사용된 말이 아니며, 새로이 쓰이기 시작한 말이라 생각해도 

좋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는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라 말하기’ 9는 어려우나, ‘성적 순결의 의미이

며, 성적 오염이 없다는 의미’ 10이며, ‘순결교육은 정조교육과 동의어’ 11라고 정의한다. 그러한 목

적은 성욕을 사회악으로 연결시키지 않기 위함이며, 정조를 잃고도 결혼에 이르지 않는 남녀에 

대해서는 비판한다. 또한 이러한 문장의 주어는 주로 남성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읽힌다는 

사실도 더불어 인식해두고자 한다. 

 성의 위생교육은 다수의 분야에 걸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며, 그러한 내용으로는 

‘一、高校の生物の科學に出ている性教育關係事項(하나, 고교 생물의 과학에 나온 성교육 관계사

항)’에서 소개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단원8 자식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단원9 부모의 형질은 

모두 자식에게 전달되는가’, ‘단원12 생물에 관한 연구는 어떻게 인생에 응용되는가’라는 3개 단

원으로 되어 있다. ‘단원8’에서는 생물의 내용을 다루며 ‘단원9’에서는 유전을 다루고, ‘단원12’에

서는 ‘5 의학상의 과제 ㈠유전과 결혼 ㈡혈족결혼은 좋은가 나쁜가’만이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

서 중요시되고 있는 내용은 성과학 및 의학적 견지에서 본 생물로서 우수한 유전 및 그에 관련된 

결혼 등인 것으로 보인다.12 

「二、家庭科に出ている性教育關係事項(둘, 가정과에 나온 성교육 관계사항)」13에 대해서는 구

체적인 단원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가정과에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육아로서 부인위생, 임신, 

출산, 포유 등에 대해 상세하게 지도되며, 따라서 여자의 성교육에 대해서는 꽤나 잘 다뤄지고 있

다’14는 내용인데, 이는 여자를 향한 성교육은 우선 종래와 같은 내용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읽힌다. 

생물과 가정과에서의 성교육과 ‘성숙기로의 도달’을 동시에 고등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뜻이나, 생물에서 남녀 양측을 향한 우수한 유전 및 결혼에 대해 가르치며, 가정

과에서는 여자를 향해 육아 및 부인위생을 가르친다는 것이 되며, 이에 ‘성숙기로의 도달’를 사용

하여 ‘청년기의 발달’ 및 ‘남성의 생식계통’, ‘여성의 생식계통’, ‘어떻게 자손을 영속시킬 것인가’, 

‘건전한 남녀관계’, ‘불건전한 남녀관계’ 등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좋은 지도가 된다.15 

또한, 이와하라는 고등학교에서의 성교육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남녀 양성을 대상으로 삼으면

서도 여자만을 대상으로 삼은 항목을 생략하거나, ‘여자의 성교육에 대해서는 꽤나 잘 다뤄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언급하는 등 여자만을 대상으로 삼은 성교육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응을 취할 

자세를 나타내고 있지 않았다. 앞 항목의 순결교육과 동일하게 주어는 남자・남성인 경우가 많다. 

                                            
9 前掲岩原p.21 
10 前掲岩原p.21 
11 前掲岩原p.21 
12 前掲岩原pp.29-30 
13 前掲岩原p.30 
14 前掲岩原p.30 
15 前掲岩原pp.30-33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위생교육에서는 고등학생을 향한 내용에 더하여 성병에 관한 언급을 많

이 볼 수 있다. 성병에 대해 ‘이러한 병은 결국 불결한 성교에 의해서만 전염되며, 올바르고 순수

한 성교로는 절대로 그러한 우려는 없다’ 16고 했다. 또한 매독에 대해서는 ‘모두 불순한 성교가 

이루어지는 화류계에 존재하기에 화류병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17며, 화류계에서의 성교의 위험성

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매독은 ‘그러한 재앙은 자손에게도 미친다’18며, 주의를 환

기시킨다. 

 이와하라는 대학생을 향한 위생교육에 있어서 결혼 및 자손 그리고 그것에 해를 끼치는 존재로

서의 성병에 대해 자세히 해설하여 순결교육의 실현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위생교육의 필요함을 

특히 나타냈다. 

 

3. 끝으로 

 학교보건영역에서 보건과에 성교육이 자리매김된 것은 『중등학교보건계획실시요강』 내용 가운

데 일부인 ‘성숙기로의 도달’로 알려져 있는데, 이 이외에 학교보건교육에서의 성교육에 관한 내

용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었다. 그래서 학교보건교육의 중심적 존재였던 문부성 위생관이었던이

와하라 히라쿠가 1951년에 출판한『학교에서의 순결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사용하여 학교보건교

육에서 성교육의 방향성의 일례에 대해 검토했다. 이와하라는 성교육이 ‘순결교육’과 ‘위생교육’이

라는 2개로부터 구성됨을 기반으로 하여, 성교육에 있어서 지향하고자 한 모습이 ‘순결교육’에 의

해 규정되는 것이었고, 이를 지향하기 위한 지식을 전수하는 것으로 ‘위생교육’이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순결교육’에 의해 지향된 모습은 스스로 성적 순결을 유지하는 태도이며, 그를 위해서 

‘위생교육’에서 결혼과 유전, 성병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이와하라에 의한 학교보건교육에

서의 성교육의 목적이었던 것이다. 

 또한 본서는 기본적으로 남녀 양자가 대상이었으나, 주어는 남자・남성인 경우가 많았다. 여자・

여성을 향한 내용은 그 존재가 소개되는데 그쳤고, 구체적인 해설은 별로 없었던 점에서 특히 남

자・남성에게 ‘성’의 지식을 부여해 성적 순결을 유지하는 태도를 가르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회교육에서의 순결교육과 학교보건교육에서의 성교육은 세세한 차이점은 존재하나, 근본적인 

목적의식은 유사하다. 그러나 이는 다시로가 언급한 바와 같이 특히 여자・여성을 향한 성도덕을 

강조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는 사실보다도 종래의 여자・여성을 향한 정조교육에 더하여 

새로이 남자・남성을 향한 ‘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려던 점에서 공통된다고 생각된다. 

 

4. 향후의 과제 

 본연구에서는 사료로서 이와하라의 저서인 『학교에서의 순결교육의 이론과 실제』의 자세한 부

분은 다루었으나, 향후에 더욱 논의를 심화시키기 위해서 당시 동일한 영역 내에 존재한 담론을 

보다 많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보건교육에서의 성교육에 대해 그 성립과정 및 시행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문부성에서의 학교보건교육의 독자성을 나타낼 수 있다면 사회

교육에서 순결교육에 편향된 전후 ‘성’에 관한 교육에 대해 연구가 보다 다각적으로 논의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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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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